
2024년 웹진 <연극in> 희곡 공개모집 안내

■ 들어가며

 지금 당장 머릿속에서 희곡을 하나 떠올려 봅니다. 그것은 (아직) 없는 희곡입니다. 그 희곡이 하나의 물질이 

되는 과정에는 다종다양한 존재가 다층적으로 협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힘이 온전히 하나의 희곡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글쎄요, 어떤 극작가는 저번 주에 쉬프트가 고장 나서 희곡쓰기를 미뤘답니다. 

 신이 세상을 단번에 구원하는 경이로운 장면을 쓸 차례였는데도요. 변명일수도 있겠죠. 그치만 글쎄, 쉬프트 

없이 희곡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바로 이 문장까지, 쉬프트가 몇 번 쓰였는지 아시나요? 

 쪠까 찌끔 쎼어뽀니까 열 일꼬ㅃ 뻔이네요> (쉬프트를 뗀다.) 하나의 커다란 세계는 수많은 작은 존재들의 

얽힘과 협업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희곡도 그렇습니다. 몸을 가진 극작가는 몸으로 쓰고, 몸은 그 수많은 

존재들과 닿습니다. 당연하고도 작은, 극-창-작과는 무관해보이는 한 존재가 없는 세계에서 쓰여진 희곡들을 

요청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부재의 틈새에서 찾아오는 낯선 다른 손들을 받아들이며 도래할 새로운 희곡을 

기다립니다.

■ 제안에 대하여 

 희곡 쓰기를 하나의 몸짓으로 생각합니다. 희곡 쓰기를 구성하는 몸짓들 중 하나를 소거하여 

요청합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써주세요. 주제와 소재는 무관합니다.

  ① 엔터 없이 쓰기

  ② 쉬프트 없이 쓰기

  ③ 스페이스바 없이 쓰기

  ④ 인물 없이 쓰기

  ⑤ 대사 없이 쓰기

  ⑥ 지문 없이 쓰기

   + 이외에 더 낯선 -없이 쓰기 제안 가능

 작가님께서는 희곡 읽기를 하나의 몸짓으로 생각해주시고 이 희곡을 읽는 몸짓을 하나 

제안해주세요.(서서 읽기, 누워서 읽기, 산울림을 들으면서 읽기, 신발 벗고 읽기, 먹으면서 읽기, 

산에서 읽기 등등)



■ 공개모집 내용

■ 공개모집 일정

구분 일정 세부 내용

접수 4. 1.(월)~4. 30.(화)   웹진 <연극in> 메일을 통해 공모 접수(webzine@sfac.or.kr)

서류
확인

5. 1.(수)~5. 2.(목)   필수 제출 서류 행정 확인(익명, 중복 등)

1차 5. 3.(금)~5. 26.(일)   [사심위원] 희곡 정독 및 작품별 ‘사심의 글’ 작성

현장
감상

5. 8.(화)~5. 26.(일)   [현장감상] 접수된 전 작품 서울연극센터 라운지(1층)에 감상 장 마련

2차 5. 27.(월)~5.31.(금)   [사심위원] 최종 작품 선정 토론 협의

최종
발표

6. 3.(월) 예정
  선정작 및 게재순서 발표
  ※ 개별 연락 후 웹진 순차 게재 

※ 상기 일정은 접수 인원, 발행 일정 등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희곡 선정 시

 ∙ 최종 선정작은 웹진 <연극in> ‘희곡’ 코너에 순차적으로 매 호 게재 예정

 ∙ 원고 게재 후 2주 이내, 원고료 25만원 지급(세금 포함)

분야 제출 파일 제출 방법

희곡

þ ‘없이’ 쓴 희곡 1편

 ∙ 200자 원고지 40매 내외 분량(PDF 파일 권장)

 ∙ 희곡 파일 익명 제출

  ※ 개인정보 등은 지원신청서에 별도 기재

þ 지원신청서(지정양식) 1부

이메일 접수 webzine@sfac.or.kr

 ※ 다수 편 투고 가능

  ※ 유의사항

« 보내주신 희곡은 선정 과정에서 사심위원과 오프라인 현장감상에만 공유되며, 작가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재배포하지 않습니다.

« 타 공모에 당선되었거나 이미 출판 및 공연된 작품,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작품 등은 접수할 수 없으며, 

추후 밝혀졌을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 지난 공개모집에서는 총 80작품이 접수되었고, 1차 사심 토론을 통해 22작품이 현장감상 대상작으로 선정, 

2차 현장감상(71명 참여, 65명 투표)을 통해 2작품이 우선선정작으로 선정, 3차 사심위원 최종 합의를 통해 

10작품이 선정되여 총 12작품이 발표되었습니다. 

« 공모로 선정된 희곡은 웹진 호당 한 편씩 발표할 예정이며, 이번 공개모집에서는 14작품이 게재될 예정입니다.



■ 공개모집에 따른 선정방식 

 ∙ 사심위원 개별 의견서 작성(1차) → 사심위원 최종 협의(2차) 

 ※ 사심위원 제도 

   희곡운영단은 사심위원 제도를 통해 작가 여러분과 만납니다. 사심위원제도는 2021년부터 희곡 

공개모집을 위해 고안된 심의 제도입니다. 이번 공모 또한 사심 가득 담아 ‘책임감’을 가지고서 한 

작품, 한 작품 소중히 읽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심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사심(邪心 : 간사한, 치우친 마음), 사심(私心 : 자기 마음), 

사심(四審 : 4명의 위원) 사심위원은 희곡운영단 3인, 운영단의 추천인 1인 등 총 4인으로 

구성됩니다.

   사심위원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첫째, 사심위원은 모든 투고 작품을 충분히 언급합니다.

   둘째, 사심위원은 당 낙선한 작가들의 질문에 끝까지 응답합니다.

   셋째, 사심위원은 모든 작품을 두 번 이상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넷째, 사심위원은 자신의 사심을 공정이나 전문성이라는 이름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사심위원 1 
극장이 운동을 상징으로 변환하는 순간들을 동의/거부해오며 작업하고 있습니다. 글과 말이 뒤
섞여 탁하고 성가시게 장면이 유예되는 희곡에 관심 있습니다.

사심위원 2
일상적 사건과 비일상적 환상이 뒤섞인 이야기를 만듭니다. 시간의 순서와 공간의 경계를 지우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연결이 만들어내는 오해와 이해를 주로 씁니다.

사심위원 3
관념을 물질로, 물질을 관념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없이 미끄러지는 말들, 패턴 없이 직조되는 형식들, 재현을 위해 필요한 재료가 무엇인지 고
민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심위원 4
사라지기 직전 마지막 하나 남은 것들의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추상적인 말들이 세계를 일으

키는 방식, 가상을 없는 것에서 있는 곳으로 이끌어오는 방식을 고민합니다.

 ※ 동료 독자의 현장감상

   이번 희곡 공개모집은 접수된 작품이 가능한 많은 독자에게 읽힐 수 있도록 현장감상 기간에 한해 

전 작품을 오프라인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현장감상 기간에 서울연극센터를 찾은 동료 독자는 

라운지(1층)에 마련된 공간에서 전시된 희곡을 감상하고, 작품에 대한 감상평을 자유롭게 남깁니다. 

이번 현장감상에서는 투표를 진행하지는 않으나, 참여자들의 감상과 의견은 작가들에게 별도 전달될 

예정입니다.

■  문의

 ∙ webzine@sfac.or.kr  02-743-9337


